
리빙브레드 타일랜드 미션 9월 선교편지

주안에서 모두 강건하신지요?
김대희 목사님의 소천..
교회와 함께 애도의 시간을 갖지 못했지만 치앙라이에서 잠시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베풀어주신 사랑 깊이 감사드리며, 이 땅
에서 저희몫을 감당하며 살다가 저희도 하나님이 부르시는때에 완전
한 평강의 나라에서 목사님 다시 뵙겠습니다.

1.가스펠홈: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악기도 열심히 배우고 태권도도 열심
히 하고 성경쓰기와 일기쓰기도 억지가 아니라 잘 따라와 주어서 고맙
습니다.  아이들의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몸과 같이 마음도 믿음안에
서 건강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가꾸어지길 기도합니다. 
가스펠홈 예배에 이웃분들이 꾸준히 나오십니다. 모세가 아카말로 말
씀을 전합니다.  이분들의 삶에 믿음에 대한 소망이 심어지고 가스펠
홈을 통한 예배가 위로와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오가 4학년 마지막 인턴십을 도이 산티 재단 사역과 함께 하면서 
아카족 아웃리치 사역을 모세부부와 함께 합니다. 다오와 같은 청년들
과 함께 소수민족 복음전도 사역을 함께 할수 있게 된것이 저희에게
기쁨입니다.
합력하는 선교사님의 한국 단기선교팀이 가스펠홈을 방문했습니다.
팀셔츠가 필요했는데 셔츠를 선물로 주셨고 저희는 준비했던 구슬팔
찌와 축복송으로 화답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시고 교제하는 좋은 시
간을 가졌습니다.

2.베이킹 클래스:
위앙빠빠오 반꾸학교에서 성경암송 대회가 열렸습니다.  태국은 무엇
을 하든 선물 추첨을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선생님들이 
많은 수고를했고, 아이들은 열심히 말씀을 외웠습니다.  선교사들의 



합력으로 섬기는 이 학교에 복음의 씨가 온전히 심겨지고 자라서 복음
의 전초지 역할을 하고, 저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믿음의 역사와 열매
가 맺어지는 간증이 있는 간절히 바래봅니다.

3.랩 사역:
필요할때마다 베이킹 클래스를 마친 현지인을 고용해 함께 일하고 그
들의 재정에 도움을 줍니다. 여러가지 비젼을 나누고 함께 나아가는 
과정에 제약도 있고 때를 기다려야 할때도 있습니다. 각자의 유익앞
에 먼저 내려놓는 섬김과 공감이 필요합니다

3. 근황:
전해드리고 싶은 말과 기도의 내용이 많아 늘 선교 편지가 길었습니
다.  그래서 숏폼에 익숙한 시대에 부담이 되는것 같아 전하고 싶은 말
과 내용은 줄이고 사진은 동영상으로 보냅니다.  많은 말보다 리빙브
레드와 함께 하는 삶을 담은 동영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잔잔하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안약으로 치료하던 고정욱 선교사의 눈이 갑자기 안 좋아져 백내장 수
술을 받고 계속 팔로우업중에 있습니다. 수술후 세포생성을 제거하는 
레이저 수술이 남았는데 눈의 상태에 따라 언제 하게 될지 아직 정해
지지 않았습니다.  건강검진과 함께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치과등 그
동안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도 검사할 예정입니다.
또 둘째 아들 유진이가 10월에 한국방문하는데 6년만에 만나게 됩니
다.  눈수술후 회복과 다른 치료들을 잘 받고 아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
는 한국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일정을 끝내고 치앙라이에 들어가면 곧 동라와 아웃리치 랩사역
과 크리스마스 시즌을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사역의 일정 가운데 또 
한해를 보낼 준비를 하면서, 리빙브레드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교회와 동역자들의 삶에 온전한 샬롬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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